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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176 GVCs-related research papers listed in the Index of Korean 
Academic Writers. The analysis methodology used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of big 
data analysis.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e research trends through word 
frequency (TF), important topic (TF-IDF), and topical modeling were analyzed in 176 papers. In 
addition, the research period of GVCs was divided into the early stages of the first study (2003-2014),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2015-2017), and the third phase of the study (2018-2020).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e GVC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keyword 'value added' as 
the center, focusing on the keywords of export (trade), Korea, business, influence, and production. 
Major research topics were 'supporting corporate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and 'comparative 
advantage with added value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jor 
period-specific research trends, GVCs were studi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ith global value chain trends and corporate production strategies. In the second research propulsion 
period, research was done in terms of trade value added. In the recent third phase of the stud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actively researched 
ways to support the government.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value chain has 
been confirm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i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strategy of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tering overseas market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 and support 
measures are being presented as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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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은 현대의 세계화 결정적인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의는 기업들은 제품의 디자

인과 부품 제조에서 조립과 마케팅에 이르기까

지 전 세계에 걸쳐 사업을 나누어 국제적인 생

산 체인을 만드는 것으로 상품이 하나의 경제

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더 

월드(Made in the World)'로 두 개 이상의 국가

를 거쳐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WTO), 많은 

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각 생산

단계별 수출부가가치를 분해하는데 힘써왔다

(Daudin, Rifflart and Schweisguth, 2011; 

Hummels, Ishii and Yi, 2001; Johnson and 

Noguera, 2012a, 2012b; Koopman, Powers, 

Wang, and Wei, 2010; Stehrer, 2012). 이를 기

반으로 국내외 학자들은 새로운 국제무역의 패

턴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

과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진행하고 있으

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다양한 연구보고

서와 연구논문의 수는 상당한 연구결과로 축적

되고 있다. 

국내에서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분야

로는 기업별, 국가별, 지역별 및 산업별로 활발

히 진행되었다. 초기 단계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사례 중심으로 중소기업 글로벌가

치사슬로의 편입,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생산체계 산업구조의 변화 및 해외직접투자 등 

핵심 키워드 중심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출부가가치 분해 

분석방법 연구자료(Lee, Woo-Ki, In-Kyu Lee 

and Young-Eun Hong, 2013)를 발행한 후부터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실증분석이 빠르게 증

가하였다. Choi, Nak-yoon and Soon-Chan 

Park(2015)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확

장과 지속적인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내

에서 처음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글

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연구이다. 이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는 사례분석 중심으로부

터 실증분석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 

글로벌가치사슬에 관련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제별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와 세부적인 변수들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향후 글

로벌가치사슬 연구분야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

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핵

심주제와 키워드 중심의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키워드 이외에도 주제별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등의 검토는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향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글로벌가치사슬을 주제로 연구동향을 살펴봄

으로써 학문적 흐름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

과 같은 4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1: 국내 학술지의 글로벌가치사슬

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국내 학술지의 글로벌가치사슬

에 관한 연구들의 주요 키워드 간 어떤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가?

연구문제3: 국내 학술지의 글로벌가치사슬

에 관한 연구는 기간별로 대상과 방법론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4: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동

향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근거한 글로벌가

치사슬 연구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18년 간(2003년 9월~2020년 6월) 글로벌 가치

사슬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핵심적 키워드를 중

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해보자 한다. 본 연구

는 글로벌가치사슬의 현재 주요 쟁점을 확인하

고, 주제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향후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

는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의 시

기별 관점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자료수집, 데이터 클리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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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기간별 비교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고,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제한

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국내 글로벌가치사슬의 등장 및 
관점의 변화

1. 글로벌가치사슬 시기별1) 
선행연구 

운송비용의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이 높아졌다. 글로벌가치사슬은 일련의 생산과

정에 따르는 각 공정단계들이 두 개 이상의 국

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

계화라는 개념과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 개

념이 합쳐진 용어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상품

사슬, 가치사슬, 글로벌 상품사슬, 아웃소싱

(outsourcing), 수직적 특화 등 많은 용어들이 

글로벌가치사슬을 대변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글로

벌가치사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

았고 관련된 연구의 양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은 글로벌가치사슬의 개념정립과 다양

한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적

으로 연구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공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산업

공학분야에서 글로벌공급사슬을 주제로 물류

전략(Kang, Jong-hee et al., 2000; Song, 

Sung-Hun, Choong-Bae Lee and Sung-Won 

Kim, 2001)을 연구들로 이루어졌고, 경영학 분

야에서는 포터의 가치사슬 개념을 활용한 다국

적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전략(Kwon, Young-

Chul, 2001; Lee, Chul-Woo, 2001)에 관련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글로

벌가치사슬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3년 

한국 신발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였다. 

1) 본 연구는 글로벌가치사슬 관련 연구가 과거에 비해 

어떤 주제로 심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초기, 추

진기, 심화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국내 신발산업의 해외시장진출전략

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Im, Jeong-Deog, Seog-Jun Im and 

Seong-Ho Choe, 2003). 이어 Hong and Lee

(2007)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글로

벌공급사슬의 형성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2006년부터 국내 연구자들은 점진적으로 글

로벌가치사슬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기 시작하

였다. Kim, Sun-G and Jee-Bok Jeng(2006)은 

대덕밸리 IT 및 BT 클러스터의 글로벌가치사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문에서 저자는 글로벌가

치사슬의 개념을 여전히 포터의 가치사슬과 동

일한 의미로 적용하였지만, 이는 국내 처음으

로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실증연구를 한 것이

다. 그러므로 국내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의 선

두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국내 주

요 연구동향은 기업과 국가측면에서 이루어졌

고 글로벌가치사슬을 세계화의 새로운 혁신 단

계로 보았다. 기업측면의 연구는 산업별 해외

직접투자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입함에 

있어 각 공정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역할

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례중심의 연구였다

(Baik, Chang-Jae et al., 2012; Lee, Sung-Cheol, 

2007; Lee, Sung-Cheol and Mi-seong Kim, 

2010; Lee, Jae-Chul, 2010). Kim, Jong-il and 

Sung-ah Lee (2008)의 연구에서는 글로벌가치

사슬로의 편입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의 한 방

편으로서 전략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측

면의 연구는 경제의 세계화는 이제 시장의 세

계화와 생산의 세계화를 넘어 혁신의 세계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제조업 가치사슬이 전 영역

으로 확산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여러 층위

의 국제분업 구조는 각국 경제와 기업 활동에 

큰 영향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다(Kim, Seok-

Kwan, 2012). 

2015년은 국내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의 전환

점이라 볼 수 있다. 수출부가가치 분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

고, 글로벌가치사슬은 기존 사례연구로부터 실

증연구로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Lee, 

Woo-Ki, In-Kyu Lee, & Young-Eun Hong 

(2013)은 글로벌가치사슬 분석에 의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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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준 무역(TiVA)의 측정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행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출 부가

가치의 측정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

문이다. 이후 Choi, Nak-yoon and Soon-Chan 

Park 등을 비롯한 국내 연구자들의 글로벌가치

사슬에 대한 연구는 실증과 사례를 병행한 심

층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급증하였다. 크게는 다국적기업, 국

제분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창

출 효과, 해외 직접 투자, FTA, 관세와 정부 정

책, 지역별 및 경제성장에 대한 주제로 연구되

었다. 

최근 글로벌경제 변동성과 미ž중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글로벌가치사슬의 운용과 관련 리스크를 어떻

게 관리하느냐는 주제가 화두다. 따라서 국내

에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주제는 글로

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전망과 대응방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역가치사슬과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국내가치사슬 공

급망 구축에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Kang, Moon-sung, Baek-hoon Song, & 

Han-sung Kim (2020)은 리쇼어링이 산업정책

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모두 적극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 

폐쇄, 자가격리 시간의 부담, 관련 검역 과정의 

심화, 통관절차의 지연 등 물리적인 통상활동

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해 디지털 무역이 

과거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

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추진기 및 
심화기 주제별 선행연구

주제별 선행연구고찰은 주요하게 연구 추진

기와 심화기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초

기에는 글로벌가치사슬 개념 정립과 다양한 산

업이나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수준으로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의 양

이 적을뿐더러 보다 명확한 정의를 사용한 연

구가 부족하기에 주제별 관찰대상에서 제외했

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추진기 및 심화기 주

제는 크게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 산업구

조, 경제성장, 관세ž비관세, 보호무역, 탈세계

화, 지역가치사슬 및 정부정책 등이 있었다. 

다국적 관련 연구로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파급효과, 다국적기업의 생산성 확장 

및 경쟁력 확보에 관련한 연구들로 이루어졌

다. Choi, Nam-Suk(2015)은 글로벌가치사슬 

확장에 따른 지식기반제조업이 기업의 부가가

치 창출 및 고용을 확대시키는 파급효과를 가

져온다고 하였고, Kim, Zu-Kweon(2017)은 외

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고려하

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을 시작한 사업체가 글로벌가치

사슬 비참여 사업체보다 더 높은 성과 증가율

을 보였으나, 이러한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 상대국과 글로벌가치사

슬 참여 경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

고(Hur, Jung, Hae-Yeon Yoon and Yong-Dae 

Lee 2018),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 및 아

웃소싱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외 직접 투자에 관련한 연구로 해외 자회

사 보유의 필요성,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글로벌가치사슬로의 편입의 중요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Son, Nyeong-Seon and Jung 

Hur(2017)은 해외 모회사가 없는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및 자체적인 생산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해외 자회사를 보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는 세계 생산분화의 급속한 확장에서 OECD 비

회원국과 같은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도와 수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경제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에 

대해서는 영향이 불확실함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Li, Jia-En, Ling Yin, Young-Jun Choi, 

2019). 이외에도 산업별 한국의 무형자산의 투

자와 글로벌가치사슬의 전/후방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 및 무역 구조 변화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Son, Nyeong-

Seon, Hyun-Bae Chun, & Hyun-Joon Ju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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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에 관련 연구로는 글로벌가

치사슬 관점에서 생산의 분업화가 우리나라 산

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무역의 추세

는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망해 보고 정책 방

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Chung, Sunghoon, 

2014; Park, Soon-Chan and Chan-Il Park, 

2017). 또한, 지역별 국가들의 부가가치구조를 

분석하여 수직적 분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Kim, Seog-Min, 

2017)와 지역협정체제와 FTA 확대가 글로벌가

치사슬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

구들로 이루어졌다(Han, Neung-Ho, 2016; 

Pak, Myong-Sop, Nak-Hyun Han and Eun-

Chae Kim, 2016; Lim, Byeong-Ho and In-Kyo 

Cheong, 2019).

경제성장에 관련 연구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조업 및 개발도상국 

대상 GVC 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가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었지만, 서비스업 및 선진국 

대상 GVC 전·후방참여의 경제성장 효과는 위

기 이전에는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Kim, 

Sei-Wan and Moon-Jung Choi, 2020). 또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패

널 VAR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 

산업별 소득 수준별로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가가치 이입(부가가치 기준으

로 본 수출)과 경제성장과는 양방향 인과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Kim, Bo-Rye, 2015). 더 나

아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참여 방식에 따라 소득

분배가 상이하게 이루어지는데 전방 참여는 소

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

방참여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Li, Jia-En and Young-Jun Choi, 2019).

관세 및 정부 정책에 관련한 연구로는 최근 

글로벌경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관세ž

비관세정책,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정부의 리쇼

어링정책 등에 주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ark, Keun-Ho(2017) 농산물 수출

분야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 농산물 수출의 증대를 위한 글로벌가치사

슬에의 효과적인 연계 및 진입을 위해 극복해

야 할 비관세장벽을 농업부문 가치사슬 단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Yoo, Jeong-Ho and 

Jun-Yeop Lee(2019)는 신남방정책 추진은 한

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아세안에 미

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세안 시장은 국가에 따라 교역구조에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 시 국가별 진출 전략을 고려할 것을 제시

하였다. Kang, Moon-sung, Baek-hoon Song, 

& Han-sung Kim (2020b)은 다자무역협상이 

장시간 교착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상소기구

의 업무가 정지되며 다자무역체제의 개혁과 변

화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 지역주의가 형성되고 북미지역의 

NAFTA협정이 USMCA협정으로 개정되며 지역

주의 역시 큰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음을 제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

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생산과정의 지나친 의

존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각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운영과 관

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글로벌가

치사슬에 대한 관점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

세이다. 따라서 세계는 효율적인 가치사슬보다

는 안정적인 가치사슬(Stable Value Chain) 구

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지역가치사슬(RVC) 

구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Lee Hyun Tai & 

Jung Do Sook, 2020).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글로벌가치사슬을 둘러

싸고 있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이다. 메타분석에서 주요 키워

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

순한 분류 및 비교가 아닌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문헌을 기준으로 최근 18년 간의 핵

심 키워드의 네트워크분석을 함으로써 연구동

향을 파악하고 학회지별, 연도별로 등 정성적

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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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

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글로벌가치사슬

(GVCs)’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동향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주요 기간별 비교분석

을 통해서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빅

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데이터를 수집

하고,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분석하는 일

련의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Jung, Geun-Ha, 2011; Hwang Myung-Hwa,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글로벌가치사슬

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의 프로세스를 연

구논문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분

석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 데이터 수집은 국

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모든 논

문을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글

로벌가치사슬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는 2003

년 Im, Jeong-Deog, Seog-Jun Im and 

Seong-Ho Choe (2003)이 국내 신발산업의 해

외시장진출전략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필요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초기 연구 단계에

서는 아직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용어가 정리

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상이한 용어로 연구하였

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키워드를 ‘글로

벌가치사슬’,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가치사

슬’, ‘글로벌밸류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

벌 밸류체인’, ‘GVC’, ‘GVCS’, ‘Global Value 

Chain’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검색 결과 

글로벌가치사슬(204건), 글로벌 가치 사슬(210

건), 글로벌가치사슬(209건), 글로벌밸류체인

(16건), 글로벌벨류체인(18건), 글로벌 밸류체

인(16건), GVC(216건), GVCs(77건)이 검색되

었고 총 966건 중 검색어가 중복된 논문을 확인

한 결과 총 375건의 논문이 수집되었다. 375건

의 논문 중 연구주제인 글로벌 밸류체인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회(대한지질학회, 우리

어문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의 논문을 제외

한 결과 총 176건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2. 데이터 클리닝 방법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

제하는 클리닝 작업은 필수적이고 또한 어렵

다. 특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된 빅데이터

의 경우 자동화된 클리닝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 프로그램인 넷마이너(NetMiner)

를 이용하여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preprocessing)와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는 지정어(defined words), 유의어(thesaurus), 

제외어(exception) 설정으로 구분된다. 지정어 

설정은 이름이나 상호와 같은 고유한 단어가 

그대로 추출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이다2). 

유의어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여러 개의 단

어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하도록 지정하는 것으

로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밸류체인, GVC는 

모두 같은 의미이므로 ‘글로벌가치사슬’ 한 단

어로 추출하도록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외

어는 마침표, 쉼표, 괄호 등의 문장부호나 특수

문자, 의존명서 등은 제외어 사전에 추가하여 

제외하여 데이터 문서를 필터링하였다. 한편 

형태소 분석은 어휘 형태소(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와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등)로 분류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속사 등은 제외하였고 

연구 키워드가 연구대상이므로 명사(Noun)만

을 선별하였다. 

3.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분석에서 분석대상은 텍스트 데이터

로 한정하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

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들을 자연어 처리 방식을 이용하

여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을 파악하는 기법

2) 예: gvc, gvcs,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밸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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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기법은 웹 문서에서 특정 주제어

(keyword)와 매칭되는 단어를 찾아 숫자를 부

여하는 인덱싱(indexing) 검색 기법에서 발전

되어 왔으며, 점차 특정 주제어나 문맥

(context)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숨은 의미를 탐

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Chung, Won-jun, 

2018).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중 토픽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기에 앞서 주제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빈도분석은 특정 문

서 집단 내에서 자주 언급된 주제어를 추출하

고 언급된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

법이다(Jung, Geun-Ha, 2011; Hwang 

Myung-Hwa, 2014). 주제어 빈도는 단어빈도

(Term Frequency: TF)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다. 단어빈도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TF값이 큰 단어는 

모든 문서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문서빈도

(Document Frequency: DF)값이 큰 단어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문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상투어를 걸러내기 위해 단어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사용한다. 단어빈도 역

문서빈도 분석은 특정 문서에서의 단어 중요도

를 나타내는 TF에 전체 문서와 관계된 단어의 

중요도인 IDF를 곱한 값으로 특정 문서내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전체 문서들 중 해당 단

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이러한 TF-IDF를 통해 전체 문서에서 공통적으

로 등장하는 ‘글로벌가치사슬’과 같은 단어는 

제거할 수 있다. 연관어 분석에서는 토픽 모델

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TF분석이나 TF-IDF분

석은 단어의 출현 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지

만 해당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데이

터의 동시 출현 패턴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의 

주제나 이슈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해당 논문의 단어들의 빈도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 즉 토픽

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분류한다는 점에서 주제

분석 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토픽 

모델링 기법 중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법을 활용하였다. 

LDA기법은 다른 토픽 모델링 기법에 비해 결

과 해석이 용이하고, 과적합(overfitting)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비정형 데이

터로부터 여러 가지 토픽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Blei et al., 2003). 

지금까지 대상 논문 선정과정 및 키워드 추

출 과정을 <Table 1>과 같다.

Table 1.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Results Analysis Procedure

순서 주요 내용 비고

데이터 
수집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KISS, 
DBpia, 교보문고 스콜라, RISS 
논문 조회
중복을 제외하고 총 375건 검색

-검색어
-발행년도:2000년∼2020년
-언어종류 : 한국어
-등재여부 : KCI 등재지 

375편 중 학문영역별 구분을 통해 
176건 선정

대한지질학회, 우리어문학회,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원예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화훼연구 제외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전처리
 - 지정어, 유사어, 제외어 사전 
정리
2. 형태소 분석
명사 추출

-지정어 : gvc, gvcs,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밸류체인, 신발산업, 
수출경쟁력, 현대자동차 등
-유사어 : 글로벌가치사슬, 글로벌밸류체인 등 
-제외어 : 대부분

데이터 
분석

연도별, 학회지별 동향분석
주제어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및 토픽 내 의미망 
분석

-연도별 동향분석, 학회지별 동향분석
-TF와 TF-IDF 분석 
-LD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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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종합 분석 결과

1)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200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76건의 연

구논문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3년 Im, Jeong-

Deog, Seog-Jun Im and Seong-Ho Choe 

(2003)의 연구 이후 2014년까지 매년 1편에서 

8편까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기간 발표된 논

문들을 보면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 생산

의 국제적 분업, 자동차산업 등 기간산업의 생

산 세계화 전략 등 주로 거시적이고 대기업 중

심에서 글로벌가치사슬 경향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은 총 1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글로벌가치사슬과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연구

가 시작되었고, ICT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산

업, 의류산업 등 산업차원의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 

매년 20편 내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2019년 당해연도 가장 많은 3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018년 이후에는 무역관계, 신남

방정책, 경제통합,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방

안 등 연구주제가 대상지역이 확장되었다. 특

히 2019년 이후에는 미ž중 간 무역분쟁과 코로

나19 등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등 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대

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Fig. 1>.

2) 학회지별 연구동향 분석

176편의 논문 중에서 2편 이상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학회지 31개를 대상으로 학회지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학회지가 총 11건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결과

가 발표되었다. 상위 5개 학회지로는 관세학회

지(10건), 국제통상연구(7건), 대외경제정책연

구원(7건), 무역연구(5건)로 나타났고 국제경영

연구(4건), 인문사회(4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

한 학회지별 연구동향 분석을 보면 무역, 관세, 

통상, 무역정책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연

구동향을 보면 글로벌가치사슬이 기업경영전

략 차원의 접근보다는 무역패턴의 변화와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전략으로

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회지별 연구동향에서 특이한 사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인문사회(4건), 한국경

제지리학회지(4건), 대한지리학회지(3건), 한국

정치연구(2건) 등 인문사회, 지리학, 정치학 관

련 학회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Fig. 2>. 국가간 협력에 대한 연

구와 산업별 생산 입지 결정과 클러스터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해당 학회에서 연구주

Fig. 1. Global Value Chain Research Trend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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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융합연구 주

제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Global Value Chain Research Trends by Journal

Table 2. Global Value Chain related paper word frequency (TF) and top topic (TF-IDF): 

Comprehensive analysis

순위 단어 단어빈도(TF) 순위 단어
상위주제어 
(TF-IDF)

1 분석 311 1 지속 18
2 부가가치 301 2 제품 18
3 수출 295 3 정부 18
4 글로벌가치사슬 285 4 수준 18
5 무역 274 5 비교 18
6 산업 254 6 분업 18
7 기업 251 7 부품 18
8 한국 238 8 방법 18
9 생산 206 9 도출 18
10 연구 202 10 활동 17
11 글로벌 167 11 향후 17
12 중국 161 12 핵심 17
13 경제 143 13 측면 17
14 결과 140 14 차원 17
15 국가 124 15 수입 17
16 전략 124 16 데이터 17
17 영향 123 17 강화 17
18 국내 120 18 파악 16
19 세계 118 19 투입 16
20 참여 117 20 통합 16

20 사회 16
20 비교우위 16
20 방식 16



248  무역학회지 제45권 제5호 (2020년 10월)

3) 주제어 분석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에 대한 주제어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176개 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였

다. 분석 단어는 총 1,841개 단어 도출이 되었

고, 분석 문장은 1,118개의 문장 단위로 분석이 

되었다. 1,841개 단어에 대한 단어빈도(TF)와 

상위 주제어(TF-ID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빈

출 단어 각 20개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

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 초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TF)는 ‘분석’(311회)으로 나

타났고 ‘부가가치’(301회), ‘수출’(295회), ‘글로

벌가치사슬’(285회), ‘무역’(274회), ‘산업’(254

회)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가치사슬을 키워

드로 한 단어빈도(TF)분석에서 ‘글로벌가치사

슬’이 아닌 ‘분석’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연

구동향 분석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빈도분

석 결과를 보면 연구논문에서는 ‘글로벌가치사

슬’로 인한 ‘수출(무역)’ 및 ‘산업’별 ‘부가가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생산’, ‘국가’, ‘전략’,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논문에서 자주 출현하는 상투어의 중요

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위 주제어(TF-IDF)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 빈출 단어는 ‘지

속’(18)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 ‘정부’, 

‘수준’, ‘비교’, ‘분업’, ‘부품’, ‘방법’, ‘도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관련 연

구논문에서 기업차원에서 제품이나 부품의 생

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어빈도(TF)분석에 대한 워

드 크라우드 분석 결과를 보면 단어빈도 분석

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 부가가치, 수출, 무역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다수 언

급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상위주제어(TF-IDF) 

분석 결과를 보면 제품, 수입, 분업, 활동 등 실

제 기업과 관련된 단어가 자주 언급됨을 알 수 

있다<Fig. 3>.

4) 토픽 모델링

<Table 3>은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의 주

요 토픽을 문장(sentecse) 기준으로 LDA분석 

방법론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개별 문장을 동

시출연 단어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키워드를 확

률값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LDA 분석 결과

에 대한 5개 토픽의 명칭은 연구자가 직접 부여

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총 1,118개 문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설명된 주제(토픽)는 전

체 문장의 27.82%가 ‘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으

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협력과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는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직접투자 부가가치와 비교우위’에 대한 주

제(토픽)로서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함에 따른 

부가기치의 변화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19.86%).

Fig. 3. Word cloud: Comprehensive analysis

단어빈도(TF) 워드 크라우드 상위주제어(TF-IDF) 워드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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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 맵 분석 결과를 보면 토픽1인 

‘부가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토픽 2, 4, 5가 부가

가치, 서비스, 일본, 부품, 비용이라는 키워드로 

연계되어있고, 토픽3은 연계성 없이 별도의 주

제로 다루어지고 있다<Fig. 4>. 토픽1과 토픽4

는 글로벌 생산분업 비용절감과 비관세 장벽 

조치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글로벌가치사

슬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토픽1,2,5는 모두 분업, 산업, 해외직접투

자에서 글로벌가치사슬을 부가가치를 공통적

으로 분석 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3을 보면 베트남 등 개도국을 진출하는데 

있어서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Table 3. Top 5 Topics and Keywords: Comprehensive Analysis

토픽 키워드1 확률 키워드2 확률 키워드3 확률 키워드4 확률 키워드5 확률 비중

토픽1
부가
가치

0.106 외국 0.019 모듈 0.016 제품 0.016 부품 0.014 18.96%

토픽2 일본 0.031 ASEAN 0.03 인도 0.025 전자 0.025
부가
가치

0.021 17.44%

토픽3 지원 0.029 협력 0.022 역량 0.017 개발 0.016 기반 0.015 27.82%

토픽4 조치 0.019 비관세 0.014 제도 0.014 장벽 0.012 금융 0.012 15.92%

토픽5
부가
가치

0.039
해외직
접투자

0.022
비교
우위

0.019 수입 0.017 일본 0.016 19.86%

토픽1 : 부가가치 분석, 토픽2 : 아세안 등 진출, 토픽3 :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토픽4 : 비관세 장벽 대응 조치, 토픽5 : 해외직접투자 부가가치와 비교우위

Fig. 4. Topic Modeling Map Analysis : Comprehen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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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은 등장 횟수 18회 이상의 주요 주제어 

86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Fig. 5>

과 같다. 인접한 키워드들을 구조화하게 되면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를 전체적으로 집약적으

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논문에서 함께 등장한 단어들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여 있는데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의 중심에는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가 자리 잡

고 있고, ‘수출’, ‘분석’, ‘무역’이라는 키워드와 

부가가치와 함께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

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수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 산업(제조업, 

부품)에 대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다

른 연구의 한 축인 ‘기업’관련 연구는 기업 전

략, 기업 투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관련 연구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책 관련 키워드

는 지원정책, 정책 시사점, 정책환경에 대한 연

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가치

사슬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결과’, ‘한국’, ‘기

업’, ‘무역’에 대한 주제와 연계되어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산업, 한국과 중국, 중간

재 수출, 글로벌가치사슬의 결과, 기업전략, 경

쟁, 글로벌 전략 등이 중요 연구주제로 설정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간별 비교 분석 결과

1) 분석 기간 구분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관련 연구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 주제로 심화되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서 기간은 3기로 나누어서 살펴 보

았다. 200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76건의 

연구논문을 1기(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초기), 2

기(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추진기), 3기(글로벌

가치사슬 연구 심화기)로 구분하여 연구동향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글로벌가치사슬 연

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Fig. 5. Keyword Network Analysis: Comprehensive Analysis

Sources: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17), KITA (2017), KOSIS (2017) and Statistics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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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

이고 있다. 

주요 논문을 보면 각 시기마다 특징적인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

년 이후 2014년까지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

구 초기에는 글로벌가치사슬(GVCs)이라는 개

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업

의 국제화 전략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을 인식

하고 식품산업, 교육서비스, 의류산업 등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 글로벌가치사슬

(GVC)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

고,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소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전략에 대한 연구

가 다수 이루어졌다. 2018년 이후의 연구를 보

면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부가가치 배분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연구가 심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시기별 주제어 분석

글로벌가치사슬 연구와 관련된 기간별 단어

빈도(TF)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제1

기 연구 초기단계 연구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

급된 단어(TF)는 글로벌과 기업(42회)이었고, 

생산(37회), 연구(37회), 산업(33회), 분석(31

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기 연구 본격 추

진단계에서는 부가가치(173회)가 단연 가장 많

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는 무역(136회), 수출

(123회), 분석(109회), 글로벌가치사슬(107회)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 연

구 심화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분석

(171회), 수출(156회), 글로벌가치사슬(150회), 

기업(148회), 한국(137회)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제1기 연구 초기단계에

서는 기업의 글로벌 생산 전략이나 산업 전략 

관점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진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도 그 연구

의 세부 주제로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중요단어

에서도 글로벌, 생산, 산업, 전략에 비해서 언급

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에는 무역,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 측면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산업별 생산 입지 결정과 이로 

인해 국내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

로벌가치사슬 연구가 심화된 2018년에는 글로

벌가치사슬 자체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음

을 알 수 있다(150회). 또한, 우리나라 산업이

나 기업들의 수출전략이나 산업전략에 대한 연

구로 심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생산 기

지의 이전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글로벌가치사슬을 연구주제가 아닌 산

업 전략으로 접근하며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어빈도에 대한 워드크라우드 분석에서도 

글로벌가치사슬이 초기에는 기업의 글로벌 생

산 네트워크 전략의 하위 연구주제로 시작이 

되었다면 2018년 이후에는 글로벌가치사슬이 

한국수출과 기업 부가가치 전략으로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Fig. 

Table 4. Categorized by Analysis Period

기간 분석대상 기간의 주요 특징

1기 : GVC 연구 초기
(2003년∼2014년)

임정덕·임석준·최성
호(2003) 외 43편

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됨

2기 : GVC 연구 추진기
(2015년∼2017년)

한광희(2015) 외 54편
2015년 이후 GVC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전략관점에서 
접근함

3기 : GVC 연구 심화기
(2018년∼2020년)

조성재(2018)외 79편
2018년 이후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에 대한 연구 등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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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무역 

혹은 수출에 따른 국가 및 산업별 부가가치 분

석이 2015년 이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8년 이후에는 중국, 일본, 아세

안 등 국가별 산업 전략으로 발전하였음을 유

추할 수 있다.

3) 시기별 토픽모델링 분석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에 대한 시기별 토

픽을 LDA분석으로 도출하면 <Table 6>과 

<Fig. 7>와 같다.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재편(263.91%)과 

Table 5. Word Frequency (TF) analysis by Analysis Period

1기 : 연구 초기
(2003∼2014)

2기 : 연구 본격 추진기
(2015∼2017)

3기 : 연구 심화기
(2018∼2020)

순위 단어
단어빈도

(TF)
순위 단어

단어빈도
(TF)

순위 단어
단어빈도

(TF)
1 글로벌 42 1 부가가치 173 1 분석 171
2 기업 42 2 무역 136 2 수출 156
3 생산 37 3 수출 123 3 글로벌가치사슬 150
4 연구 37 4 분석 109 4 기업 148
5 산업 33 5 글로벌가치사슬 107 5 한국 137
6 분석 31 6 산업 93 6 산업 128
7 전략 29 7 생산 80 7 무역 122
8 글로벌가치사슬 28 8 한국 76 8 부가가치 111
9 네트워크 26 9 연구 72 9 중국 95
10 세계 25 10 국내 65 10 연구 93
11 한국 25 11 경제 62 11 참여 93
12 중소기업 21 12 기업 61 12 생산 89
13 중국 18 13 결과 55 13 글로벌 78
14 지역 18 14 영향 51 14 결과 75
15 부가가치 17 15 일본 50 15 영향 68
16 무역 16 16 국가 49 16 경제 66
17 수출 16 17 중국 48 17 전략 62
18 경제 15 18 글로벌 47 18 투자 62
19 기반 15 19 세계 47 19 국가 61
20 아시아 15 20 증가 46 20 정책 57

Fig. 6. Word Cloud by Analysis Period

1기 : 연구 초기
(2003∼2014)

2기 : 연구 본격 추진기
(2015∼2017)

3기 : 연구 심화기
(2018∼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가치사슬(GVCs) 연구동향 분석  253

중소기업 위험 관리 지원 전략(23.19%)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이 연구되었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 수출 전략의 변화(16.67%)와 중소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전략(18.84%)으로써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

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가

치사슬에 의한 무역 부가가치 연구(17.39%)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진 2015년 이후의 연구를 보면 공급사슬관리

(21.56%), 서비스 거래22.89%), 부품소재산업

(22.89%) 등 글로벌가치사슬이 세부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이나 기업 생산 관리 전략에 대한 연

구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관세 

장벽 조치에 대한 대응(18.22%)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연구가 언급되기 시작하

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

가 심화된 2017년 이후의 연구들을 보면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26.23%)

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이 연구되고 있고, 중소

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22.83%), 산업별 

글로벌분업 참여 방법(17.55%), 외국인 직접투

Table 6. Top 5 Topics and Keywords: Comprehensive Analysis

시기 토픽 키워드1 확률 키워드2 확률 키워드3 확률 키워드4 확률 키워드5 확률 비중

1기

토픽1 기반 0.051 자동차 0.044 체계 0.029 르노 0.026 재편 0.025 23.91%

토픽2
부가
가치

0.049 무역 0.047 글로벌 0.042 상품 0.041 투자 0.036 17.39%

토픽3 전략 0.049 위험 0.032 정책 0.029 지원 0.029 필요 0.028 23.19%

토픽4 중국 0.065 수출 0.062 아시아 0.056 대미 0.04 선발 0.038 16.67%

토픽5 글로벌 0.082 지역 0.049 전략 0.041
중소
기업

0.04 혁신 0.026 18.84%

토픽1 : 자동차산업 재편, 토픽2 : 글로벌 무역 부가가치, 토픽3 : 중소기업 위험 관리 지원 전략, 
토픽4 : 중국 및 아시아 수출 전략, 토픽5 : 중소기업 글로벌 지역 혁신 전략

시기 토픽 키워드1 확률 키워드2 확률 키워드3 확률 키워드4 확률 키워드5 확률 비중

2기

토픽1 비율 0.032 사업 0.023 지수 0.022 측정 0.02 기간 0.016 21.56%

토픽2 조치 0.052 비관세 0.039 협력 0.032 장벽 0.023
실크
로드

0.016 18.22%

토픽3 평가 0.024 기반 0.024 상호 0.022 강화 0.019 조항 0.015 14.44%

토픽4 서비스 0.037 비중 0.03 차지 0.03 거래 0.027 전자 0.025 22.89%

토픽5 북한 0.054 요소 0.029 소재 0.025 자유 0.023 연관 0.018 22.89%

토픽1 : 공급사슬관리 지수 측정, 토픽2 : 비관세 장벽 조치 협력, 토픽3 : 상호 평가 조항 강화, 
토픽4 : 서비스 거래 비중, 토픽5 : 한중일 부품 소재 연관 

시기 토픽 키워드1 확률 키워드2 확률 키워드3 확률 키워드4 확률 키워드5 확률 비중

3기

토픽1 지원 0.042 협력 0.041 베트남 0.023 모듈 0.018 정부 0.017 17.74%

토픽2 투자 0.054 금융 0.024 외국인 0.019 지역 0.019
무형
자산

0.017 15.66%

토픽3 참여 0.062 역량 0.026
중소
기업

0.025 기술 0.023 개발 0.019 22.83%

토픽4 의존 0.017 분업 0.017 방법 0.015 참여 0.015 수요 0.014 17.55%

토픽5 중국 0.083
해외직
접투자

0.033 일본 0.033 ASEAN 0.031 인도 0.029 26.23%

토픽1 : 베트남 협력 지원, 토픽2 : 외국인 지역 투자 금융, 토픽3 : 중소기업 기술개발 참여, 
토픽4 : 분업 참여 방법, 토픽5 :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 해외직접투자



254  무역학회지 제45권 제5호 (2020년 10월)

Fig. 7. Word Frequency(TF) Cloud Analysis by Analysis Period

시기 토픽 맵

1기 : 연구 초기
(2003∼2014)

2기 : 연구 본격 
추진기

(2015∼2017)

3기 : 연구 심화기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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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여(15.66%) 등 구체적으로 글로벌가치사

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초기에

는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하나로서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탐색적으로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조달이나 공급사슬관리의 변화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이 본격적으로 연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로벌가치사슬이 

개별 국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연관성이 있

음을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고, 국가별 비

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글로벌가치

사슬 참여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연구가 나타나

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

여’방안이 산업별, 지역별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의 아세안 해외직접

투자전략에 대한 대응관점에서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개별 산업별로 글로벌분업을 어떻

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별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개별 지역으로는 

베트남에서의 글로벌가치사슬 현황과 협력방

안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로

벌가치사슬 연구가 공급사슬관리의 하나의 대

안으로 연구되던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가치

사슬이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경쟁전략의 필

수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연

구논문을 대상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지

난 20년간의 연구동향을 빅데이터분석 방법론

을 활용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03년 최초 연구논문 발표이후 20년간 

‘글로벌가치사슬’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는 

2003년 국내 신발산업의 해외시장진출전략으

로서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연

구한 논문이다. 그 후 2014년까지 글로벌가치

사슬의 개념 정립과 다양한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수준

이었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2015년 

매년 20여편 이상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회지별 연구동

향을 보면 무역학회지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

표하였고 관세학회지, 국제통상연구, 무역연구 

등 관세 무역 관련 학회지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 초록에 대한 키워

드를 단어빈도(TF)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

급된 단어는 분석, 부가가치, 수출, 글로벌가치

사슬, 무역, 산업, 기업, 한국, 생산, 연구 순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관련 

연구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로 인한 산업별 무

역 부가가치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논문에서 자주 출현하

는 상투어를 제외한 상위 주제어(TF-IDF)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제품,정부, 수준, 비교, 분업, 부

품, 방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기업차원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된다. LDA분석을 통해 논문의 토픽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토픽은 ‘기업에 대한 협

력 및 역량 강화 지원(27.82%)’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부가가치’를 중심으

로 ‘분석’, ‘결과’, ‘기업’, ‘한국’, ‘수출’이라는 키

워드와 연계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별 연구동향 비교분석을 

위해 연구논문을 1기(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초

기), 2기(글로벌가치사슬 연구 추진기), 3기(글

로벌가치사슬 연구 심화기)로 구분하여 연구동

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기별 주제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기 연구 초기단계에서는 기업

의 글로벌 생산 전략이나 산업 전략 관점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도 그 연구의 하위 주

제로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중요단어에서도 글

로벌, 생산, 산업, 전략에 비해서 언급되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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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가

치사슬 연구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에는 무

역,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특히 산업별 생산 입지 결정과 이로 인해 

국내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가 심화된 2018년에는 글로벌가

치사슬 자체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150회).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논문에 

대한 시기별 토픽을 LDA분석으로 도출한 결과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자동차산업 재편

(263.91%)과 중소기업 위험 관리 지원 전략

(23.19%) 등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가능성에 대

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

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

어진 2015년 이후의 연구를 보면 공급사슬관리

(21.56%), 서비스 거래(22.89%), 부품소재산업

(22.89%), 비관세 장벽 조치에 대한 대응

(18.22%)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연구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

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된 2017년 이후

의 연구들을 보면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26.23%)으로서 글로벌가치

사슬이 연구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

사슬 참여(22.83%), 산업별 글로벌분업 참여 

방법(17.55%), 외국인 직접투자 참여(15.66%) 

등 구체적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지

난 18년간 국내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각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연구는 지난 

18년간 분야와 상관없이 글로벌가치사슬에 대

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키워드로 진행이 되었는

지를 내용분석을 실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 초기 현상분석을 위

한 탐색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최

근에는 기업들의 참여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가 기업차

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공급사슬관리의 방안 수

준이 아닌 한국의 산업전략과 해외시장전략 차

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구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연구는 기업들의 공급

사슬관리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2017년 이후에는 산업별, 지역별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로 발전함을 보았

을 때 글로벌가치사슬이 개별 기업수준에서 대

응할 주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제고, 해외진출 전략 관점에서 글로벌가치사슬

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

업별, 지역별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사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는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글

로벌가치사슬 참여방안과 지원정책에 대한 연

구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연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베트남, 분업, 참여 등의 

키워드 등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연구대

상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확장되었고, 

현상분석이 아닌 참여방안 등 정책단위로 발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가치사슬

에 대한 연구가 모든 기업들이 관심이 가져야

할 주제이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해야 하고 연구자들도 중소기업이 글로

벌가치사슬에 참여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글로벌가

치사슬 참여를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

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

는 점을 볼 때 글로벌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글로

벌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물류 부문의 효율화, 

생산인프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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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미ž중 통상마찰로 인한 글로

벌경제 변동성,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특정 국

가에 대한 생산과정의 지나친 의존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글로벌가치사슬의 운용과 관련 리

스크를 관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통상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디지털 무역에 관련한 연구

와 각 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가치사슬과 

리쇼어링 활성화를 통한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국내 연구논문을 통해서 글로벌가

치사슬에 대한 지난 18년 간의 연구동향을 분

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제약점인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동향을 키워드와 토픽으

로만 분류하고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이

다.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분석은 주로 질적연

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

입하거나 방대한 정보의 경우 분석에 있어서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정확한 분석이 힘들

고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빅데이터분석 기술은 형

태소 도출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동향을 단기간

에 정량화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키워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연구자의 정성적 의도와 연구시사점을 빅데이

터분석을 통해서는 도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의 개

선과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자의 연구동

향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국내 연구

진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데 그쳤는데 해외 저

널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해외연구 동

향과 비교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주제의 발

굴과 국내 연구의 특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일본 학자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경쟁전

략 관점에서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은 매

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연

구동향 분석에 천착하면서 개별 산업별, 주요 

국가별 글로벌가치사슬 연구동향에 대한 부분

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동차, 전자, 

의류 등 국내 주요 전략산업에서 나타나고 있

는 글로벌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글로

벌가치사슬 참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나 각 국

가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국가별 진출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는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으로 고려할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연구 한계점을 보완하

고 보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

성과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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